(03:48)
안녕하세요 
저는 김사월이라고 합니다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서 노래하게 돼서
기쁩니다
반갑습니다
저는 보통 통기타 한 대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
저희 김사월 밴드랑 함께 일렉기타 치면서 좀 신나는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요
오늘은 타이니 데스크에 맞춰서 어쿠스틱으로 준비해봤어요
첫번째 들려드린 곡은 <누군가에게>였습니다
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<접속>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
이 노래는 같은 곳에서, 같은 속도로 심장이 뛴다면 우리가 연결될 수도 
있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하는 곡이에요
그런데 이 노래를 만들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
고작 그거만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
제가 좀 순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
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과거의 저에게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
고작 그거만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요
그래서, 들려드리려고 합니다
<접속>입니다

(09:25)
고맙습니다
드럼에 정수연님
키보드와 코러스의 이소라님이었습니다
고맙습니다
다음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잔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
수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
이 사람은
누군가가 봤을 땐 되게 가벼워 보일 것 같고요
누가 봤을 땐 되게 우울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
그런데 정말 수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
우리는 아마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
수잔은 자기 혼자 있을 때만
자신을 드러냈거든요
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을 많은 수잔분들께
들려드리겠습니다 <수잔>입니다

(13:27)
고맙습니다
베이스의 김수빈
일렉기타의 이시문이었습니다
이렇게 여기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
저는 마지막 곡 이제 들려드릴거예요
이렇게 하나의 어떤 공연을 하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의 고생이 필요하고
고마웠습니다
마지막 곡은 <달아>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
세상이 ‘자기를 사랑해라, 자기를 믿어줘라’ 라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
좋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에게는 약간 안 와닿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

그런데 최근에 요가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
“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해줄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”라고 하시더라고요
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스스로를 미워하는 게 너무 달지만
그 미움을 멈추고 자기를 좀 더 믿어주겠다는 마음으로
<달아>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
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

